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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후 다시 수능을 보고 조금 늦은 나이에 한국교원대에 
입학했다. 나에게 맞는 길을 찾기 위해 많은 방황을 거쳤고 
수없이 고민했다. 여러 시도 끝에 어렴풋이 ‘나’에 대해 알게 
되었고 현재는 대학 생활에 만족한다. 과거의 나처럼 방황
하고 고민 중인 후배에게 나의 경험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오빠들의 슬램덩크’,
미국 서부로 떠나다
‘

때는 바야흐로 2017년 여름 어느 날, 학교 중앙 게시

판에서 <EBS 장학퀴즈 학교에 가다> 참가 신청 공

고를 보게 되었다. 친구의 설득에 마음이 맞는 친구 

4명을 모아 영상을 찍어 신청했다. 팀 이름은 ‘오빠

들의 슬램덩크’. 팀원 모두가 농구를 좋아했기 때문

이다. 놀랍게도 얼마 후 출연 확정 연락을 받았고 우

리는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녹화 일을 기다렸다. 

이왕 방송에 출연한다면 카메라 원 숏을 받아보자 

싶어서 기회를 엿보았지만 녹화하는 내내 나에겐 

인터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러 재

미있는 오답을 적어 인터뷰 기회를 얻기로 마음먹

었다. 

때마침 영어 듣기 문제가 나왔다. 설명을 듣고 어떤 

인물인지 맞히는 문제였다. ‘그는 아름다워서 유명

했고 코가 조금만 낮았어도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으니 정답이 ‘클레오파트라’라는 

걸 알아챌 수 있었다. 바로 정답을 맞힐까 했지만 단

독 숏을 포기할 순 없지! 인터뷰 욕심에 당시 진행자

였던 이지애 아나운서를 답으로 적었다. 예상한 대

로 나의 엉뚱한 답 덕분에 짧은 인터뷰를 했고 이지

애 아나운서는 고맙다며 손가락 하트를 해주셨다. 

사실 나와 친구들은 방송 출연에 의의를 두었기 때

문에 수상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퀴즈를 가장 많이 맞힌 팀이 되었고 MVP에 선정되

어 2주 후에 EBS 본사에서 열리는 왕중왕전까지 가

게 됐다. 가볍게 생각하고 퀴즈 프로그램에 참가 신

청을 한 것뿐인데 일이 점점 커지자 조급해지기 시

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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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까지 남은 시간은 2주. 학교를 대표해 참가하는

데 괜히 망신만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선 우리

는 서둘러 두꺼운 시사 상식 책을 사고 자습 시간에 

부지런히 스터디를 했다. 하지만 이게 웬걸. 승승장

구한 우리는 결승에 올라가버렸다. 게다가 친구 대

헌이의 활약으로 세광고를 4:2로 꺾고 최종 우승까

지 차지했다. 믿기지 않았다. 우리가 왕중왕전 우승

이라니! 

페이스북 본사 방문에서 느낀 점

우승 팀의 특전은 해외 문화 탐방이었다. 방학이 되

자 우리 팀과 영어 선생님은 EBS 담당자와 함께     

9박 11일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 

올랐다. 우리는 스탠퍼드대, UCLA, UC 버클리 등 

미국 서부 명문대를 방문했고 한국 유학생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미국의 대학은 입학

보다 졸업이 어려울 만큼 공부가 쉽지 않다고 했다. 

한국에 있는 대학이 전부인 줄 알고 산 내 시야가 넓

어진 특별한 경험이었다. 

페이스북 본사도 방문했는데 한국 회사와 달리 근

무 환경이 자유로워 보였다. 사내에 게임 공간, 흔들

의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간식 자판기 등이 구비

되어 있어 어른 전용 놀이터 같았다. 직원의 생산성

을 높이기 위해 출근 시간도 자유롭고 맡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였지만 철저한 성과주의라 

다소 차갑게 느껴졌다. 

기회가 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길

모교의 특성상 내신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아 정시

를 준비하는 학생이 많았고 나 역시 그중 한 명이었

기에 동아리나 비교과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

았다. 하지만 TV 퀴즈 프로그램에서 운 좋게 우승한 

덕분에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 강대국이라는 얼굴 

뒤에 가려진 미국의 복잡한 사회 문제도 알게 됐다. 

내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다. 

퀴즈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처음에는 방송에 나

온다는 사실 때문에 마냥 좋았는데 해외 문화 탐방

을 다녀온 후에는 넓은 세상을 보고 생각의 폭을 넓

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많은 분께 감사했다. 이 글

을 읽는 후배 여러분도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망

설이지 말고 일단 도전해보면 좋겠다. 혹시 아나? 

나처럼 퀴즈 프로그램으로 방송에 출연하고 우승도 

해서 미국도 다녀올 수 있을지. 

이지애 아나운서님과 찰칵. 
퀴즈 프로그램의 왕중왕전 
녹화가 끝나고 가장 먼저 
사진을 부탁드렸다. 

퀴즈 프로그램 우승 특전으로 떠난 미국 문화 탐방으로 갔던 
그랜드캐니언. 아직도 미국에 다녀왔다는 게 거짓말 같다. 
덕분에 많은 걸 보고 느낄 수 있었다. 


